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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랴(2)

헤롯의 화려한 궁전 

황제도시(imperial city) 가이사랴를 건설한 헤롯대왕은 자신을 위한 궁전을 함께 건

축했다. 그 궁전은 도시 남쪽에 위치했으며 바다로 향해 100m 정도 튀어나온 곶(串)

위에 지어졌다. 요세푸스는 헤롯대왕의 궁전을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 불렀지만 오

랜 세월이 흘러버린 지금은 궁전의 바닥과 그것을 유지해온 바위만이 남아 있을 뿐이

다. 그러나 우리는 남아 있는 몇몇 기둥들과 모자이크 바닥을 통해 로마의 건축물과 

유사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궁전의 동쪽에 위치한 입구로 들어서면 42X65m 

넓이의 거대한 안뜰을 만난다. 로마의 건축물과 비교해볼 때, 안뜰의 사면은 기둥들로 

장식되었고 중앙은 정원으로 나무와 꽃들이 자랐을 것이다. 안뜰의 북쪽에 있었던 회

중을 만나는 홀을 포함하고 있는 이 궁전은 보통 상부 궁전이라 불렸고 궁전의 북서

쪽 귀퉁이에는 계단이 마련되어 있어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서쪽의 하부 궁전으로 연

결되어 있었다. 하부 궁전에는 다시 사면이 기둥들로 장식되어 있는 35X18m의 수영

장이 있어 마치 바다를 마주 볼 수 있는 수영장이 마련된 현대의 5성급 호텔을 상상

케 한다. 그러나 헤롯대왕의 아들들은 가이사랴의 화려한 궁전을 오래 사용하지는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헤롯 아켈라오(주전 4년-주후 6년)는 유대 땅의 주요지역들과 

도시들을 물려받아 통치했지만 그의 오만함과 부도덕성, 종교적 갈등으로 집권한지 

겨우 10년 만에 권좌에서 쫓겨났다. 로마는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을 위한 새로운 유대 

왕을 세우지 않았고 총독을 파견했다.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를 행정적인 

수도로 삼았으며 헤롯대왕이 건설한 궁전을 자신의 거처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특히 1961년 상부 궁전의 안뜰 중앙에서 라틴어로 로마 총독의 이름이 새겨진 석비

가 발견되었다. 이 석비에 새겨진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바로 본디오 빌

라도였다(마 27:1-66;막 15:1-45;눅 23:1-56;요 18:29-19:22). 본디오 빌라도는 주후 

26년-36년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로마의 5대 총독으로 신약성경과 역사가 필로와 요

세푸스의 짧은 언급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다. 이 헌정비는 빌라도가 

가이사랴에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으면서 기념비로 세워졌던 것이다. 이

후에도 헤롯대왕의 궁전은 로마의 총독들의 거처로 주로 사용되었다. 바울은 로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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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전 이 헤롯의 궁전에 있었던 감옥에 갇혀 있었고(행 23:35) 또한 로마 총독 벨

릭스에게 재판을 받았다(행 24장). 

수원을 확보하다

겨울에만 비가 오는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은 항상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발전한다는 

공식을 만들었다. 그러나 가이사랴는 이 공식에는 그다지 맞지 않는 샘이 없는 장소

였다. 도시의 초창기에는 빗물과 작은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물을 끌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헤롯대왕은 로마식 물 공급 시

설인 수로(도수교)를 건설했다. 수로는 마치 길고 좁은 다리를 연상케 한다. 진흙벽돌

을 쌓아 만든 다리는 아래 부분은 아치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윗부분은 현대의 수로

처럼 물이 지나갈 수 있는 수관으로 만들어졌다. 중력을 이용하여 물이 흐르도록 수

로의 하향 기울기를 상당히 정교하게 계산하였고 꽤 먼 곳까지 물을 보낼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헤롯대왕의 수로는 갈멜산 기슭의 수원지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이사랴까

지 21km에 걸쳐 이어져 있다. 이후 도시가 성장하자 주후 130년경 로마의 황제 하

드리아누스는 탄니님 강에서부터 6km의 수로를 건설해 헤롯대왕의 수로와 만나게 했

고 수로의 폭을 확장시켰다. 이 수로는 십자군 시대(1099-1260년)까지 계속 사용되다

가 도시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점차 축소되었다. 오늘날에도 헤롯대왕의 수로는 가이

사랴의 지중해변에 여전히 건재하게 서 있어 고대 로마식 수로의 모습을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면서 성지순례객들에게 좋은 포토존이 되어 주기도 한다. 

로마 극장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들 중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극장이다. 로마는 그리스의 연극

문화를 그들의 문화로 받아들였다. 그리스의 연극은 자연적인 언덕에서 행해졌는데 

언덕의 경사면에 관중들이 앉았고 아래에서는 배우들이 공연을 했다. 로마는 이 모습

을 건물로 만들어 언덕처럼 경사진 계단을 쌓아 관중석을 마련하고 맞은편에는 무대

를 만들었다. 무대는 단상과 씬(scene)이라고 불리는 단상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헤롯 역시 가이사랴에 로마 극장을 지었는데 한 번에 3500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요세푸스는 이곳이 헤롯 아그립파가 앉아 있었던 극장이라고 한다. 가

이사랴의 극장의 좌석 중 중앙에는 고위층들이 앉던 특별 좌석이 있었는데 유대를 떠

나 가이사랴로 왔던 헤롯 아그립파(행 12:19)는 바로 이 좌석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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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것이며 이때 주의 사자가 보낸 벌레에게 먹혀 죽었을 것이다(행 12:20-23). 

현재 가이사랴의 극장의 관중석은 발굴된 부분과 함께 완전히 복구가 되어 있으며 씬

을 제외한 무대단상 역시 복구되어 있다. 이 무대에서는 매년 음악회라든가 연극 등

이 공연되고 있어 고대 극장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다.  

기독교의 중심지

주후 69년 베스파시아누스는 가이사랴를 유대의 수도로 삼았다. 주후 70년 유대 지역

과 예루살렘을 정복한 디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가이사랴에서는 검투사 경기가 

열렸다. 당시 경기에 투입되어 학살당한 유대인의 인구는 무려 2500명에 달했다. 아

이러니한 것은 이렇듯 완전히 로마의 문화로 가득했던 가이사랴가 주후 200년경 기

독교인들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는 가이사랴에 제자들의 흔적이 남

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사울이 회개한 후 바울이 되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예수

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할 때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했다. 이 때 바울이 도망한 곳이 

가이사랴였며(행 9:30) 그가 로마로 가기 전 2년 동안 머무르며 총독 벨릭스가 두려

워했던 예수의 복음을 전한 장소이다(행 24장). 또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이방인이 바로 가이사랴의 로마부대 백부장 고넬료였다(행 

10:1-31). 교회사에 있어서도 가이사랴는 중요한 도시로 초대교회 교부들 중 오리겐

은 이곳에서 성서주석과 신학 작업을 완성했으며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랴에서 사역하

였다. 가이사랴에는 주후 6세기에 건설된 교회의 흔적이 잘 남아 있다.  


